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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 

다음 주일(28일)2.3부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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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충현찬양의밤 
금주 금요일(26일) 오후 7시 본S뻐|서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제I차 CMfC훈련 
디음 주일(28일) 오후 6시 10분에 개강 

이번주금요일에는약 1000여 명의 성도들로구 

성된 충현의 여러 찬양대들과 연주대들이 한 자리 
에 모여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년보다 한 단계 싱송된 이번 !충현 찬양의 밤’ 에 

는 피아노 트리오， 소년부 중찬단， 충현장로중창단， 

유치부 찬양대 등이 특별 출연하며 회중 찬송의 시 

간까지 포함하여 약 두 시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기를바랍니다 

다음 주일(끄월 28일)에는 2004년도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햄l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버l풀어주신 은혜들을 낱낱이 헤아려보고 깊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 
일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감사한 일인자요! 부모님들께서는 가족연힐뼈l배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미리부터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추수감사주일의 
참 뭇을 알려주며 한 0]음으로 감사의 심정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행위를옳게 하는자에게 내가하나님의 구원을보이리라!' (시 50:23) 

강의일자 : 11월 28일(주일)， 12월 5일(주일) 

강의시간 : 오후 6:1Orv8:10 
강의장소 : 갈릴리홀 외 기타장소 

훈련대상 : 2005년도 단기선교 참가지원자 및 

관심 있는모든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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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28일)， 오후 3시에 갈릴리홀에서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30 

분) 

를바랍니다. 

는 것뿐이지 영원한 것은아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요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진정으로 힐례를받은자들이대갈 3:7， 롬 

2:28-29, 4:1,12,16),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 된 이스라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은 아니다 로마서 끄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 
나님의은혜로택함을받은남은자가있기 때문이다. 또한육신을따라된 이스라엘의 많 
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울은 이들을 가리켜 ‘모든 이 
스라엘’ 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배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 
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빙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빙벤의 때 
가 차기쩨 이방인흙l게 밟히리라’(녹 21:24) ,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인을 향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섭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심판은 예루살 
렘과 유대인들 위에 머물 것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그 때 이스 
라엘은회복되고구원을받게될것이다. 우리는그과정과때와방법을알수없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탤H주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야말로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교회를 형성하 
여 나가는 성령의 역사와 조빼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니리를 통하 
여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두 단계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한결같이 하나이 
며 그것은하나님의 나라를통하여 인간을구원하시는것이다. 그리스도안에서 역사하시 
는하나님의다스리심의마지막단계는모든원수를그의발아래두는것이고，여기에는육 
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전 15:25) ,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니라를 이 
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 
의 나라가 최종적으로극치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포함하게 될 
것이대롬 11:12) ，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그날에야하나님의 나라는완전한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때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생l서 악의 세력과 계속적인 투쟁을 하며 이루어져가고 있 
다. 교회는 이 투쟁을 이루어나가는 도구이다. 그리고 이 투쟁이야말로 이 세대가 계속되는 
한， 교회가살아있는생명력 중의 가장중요한요소이다. 이 교회가인간사회 가운데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또 그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하나님 니라의 새로운형체로서 이 세%에서 역사하는사단의 악한세력에 
대항하며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마 5:13-16),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시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교회로서의 속성을 잃게 된다. 그러 
므로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악한 사단의 권세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의 초점이 되고 있 
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어두운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에 저 
항하며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인가? 그 날이 이르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온땅을 채우게 되는그날이 이를 때까지. 

제8장 천극， 0쓰라엘! 그라고 교효1(3)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주셨다 그의 제자들 
이， 또 교회가 천국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명에서 매인 것은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죄로부터 풀어진 것은 천국에서도 풀림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열쇠를사용하 
며 매임과놓임의 일을행하는사람들이 곧주님의 제자틀， 교회인 것이다 중요한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주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는시실이다. 그리스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신을 내어맡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챔하7]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뺨서 하나님의 통 
치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킨 성도들이 효썩하여 다스리는 그 통치하심이다. 요한계 
시록 0J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히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 
으신 그에게 영광과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히. 즉， 교회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대제시장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며 예수 
님과함께다스릴수있는특권을부여받은자들이다.그러므로교회가곧하나님의나라인 
것은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교회를세우고교회를통하여 이 세%뻐l서 일하는것 
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며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 뿐이다. 구의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싱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하나님의 백성은단하나이다. 신약에서 말하는교회는오순절에 그시작을두 

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대고전 
12:13),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로마서 끄싼1]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감 
람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원가지가 얼마간 꺾여졌다 
(롬 11:잉. 원7찌가 나무에서 꺾여질 그 때에 돌김밤나무에 붙어있던 7찌들이 참감람나무 
에 접 붙여졌대롬 11:17- 24), 이것은 천국쁨을 뺨}들인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이라고 불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빙엔이 그 자리를 채워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우러져 교회를 형성한다는 이 사 
실은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던 비밀이었대엠 3:3),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ú)야 할 
것은참감람나무， 곧하나님의 백성은하나뿐이라는시질이다. 또한하나님의 역사는지금 
도 계속되고 있으며 참감람나무의 현재 상태가 마지막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불 
신앙으로 꺾여져 버렸던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 
을 입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대롬 끄:23， 25， 26)， 이스라옐의 완악함과 불 
신앙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도구로 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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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THE HEART OF NE삐fLIFE 
끽15)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11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I6)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11 within you, with a11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I 7)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11 in the name of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 

(Colossians 3:15-17) 

N ew |ife be|ongs to bO「때i빼istians . The Bible tells us that a 

born again Christian is a person who has been raised up with 

Christ, and seeks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3 :1).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Ooes your heart 

search for the things above, or does it look for earthly things? 00 not 

say you are a Christian if you hold on to the world and pine over its 

contents . Today’s Bible verses mention what the inside of a born 

again heart looks like. They vividly describe the heart of new life . 

Jesus said, “ Truly, truly, 1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 

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 What is the heart of new life? 

In the heart of new life the peace of Christ rules . A Christian heart is 

governed by the peace öf Christ;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 to which indeed you were ca 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v. 15). The key word here is “ rule" . The heart of new life is 

bound, interwoven, and joined with Christ’s peace, not your own. It 

does not matter what kind of condition or circumstance you find 

yourself in , a believer believes in the rule of God. You must 

understand that God is in control and cares very deeply for you. This 

assurance gives you wisdom, encouragement, boldness, guidance, 

sustenance, and every kind of provision you need. It brings eternal 

deliverance and security. It gives you true life. The peace of Christ is 

something only Christ possesses, which is why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it to you . What kind of peace do you have? Is it the kind 

found in money, family, or work? 1 see too many silly Christians 

asking for and crying over earthly things. The peace of Christ rules the 

hearts that obey. If He rules your heaπ， you will have peace. You are 

not born with His peace. It comes through faith and obedience. Jesus 

said, " Peace 1 leave with you; My peace 1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1 give to you"(Jn . 14 : 2기 You have to have the peace 

that Jesus gives you, not the peace from the world . Jesus said, 

"These things 1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 but take courage; 1 have 

overcome the world"(Jn . 16:33). So many of today’s Christian leaders 

teach believers to glorify earthly th ings; like respect, children, and 

financial success. They do not teach the cross. Honestly, without 

Christ the world ’s treasures appear best. If you do not think of Jesus 

Christ, earthly things look so important. Romans 5:1 reminds us, 

“ Therefore, having 

heart automatically or naturally. Your heart does not produce peace by 

itself. It houses a bunch of earthly things. Therefore, believers have to 

make a dwelling place for the word of Jesus. They have to make 

room in their hearts for Jesus by emptying, cleaning, and setting up a 

place for Him. This way the word of Jesus can dwell there, "These 

words, which 1 am commanding you today, shall be on your heaπ.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sons and shall talk of them 

when you sit in your house and when you walk by the way an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rise up"(Ot. 6:6-7) . You have to follow this 

way, so that God’s word can live in your heart, for your heart is always 

dwelling earthly th ings. When you do this, Jesus promises, "If you 

abidè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Jn. 15:7) . We must avoid worldly chatter, for it 

leads only to ungodliness. Whenever you think about things without 

Jesus it leads you away from God. Remember, “ AII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 (2 끼m . 3 ’ 16) 

In the heart of new life is duty, “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 (v. 17). You have a choice concerning your speech 

and actions. Christians choose to speak and ac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not their own. Jesus commands it! If you want to go to God, 

you cannot do it without the name of Jesus. God only listens through 

Jesus Christ. He alone is your representative before God. There is no 

other name so wonderful or powerful on the face of this planet. No 

matter how hard one tries, without Jesus, there is no response from 

God. Everything a believer does or asks is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Luke 24:47 says,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John 20:31 says, “ but these have been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If you believe in Jesus, 

then you have great appreciation and thanksgiving to the Lord God, 

for He opens all blessings through Him. Jesus really died on the 

cross, so that you may have new life and heavenly peace. This is why 

believers are duty bound to thank God. The God of love becomes a 

believer’s Father. Always give thanks upon thanks through Jesus 

Christ, no maher what. Colossians 3:23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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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l 생명의 훌훌훌뀔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팽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3바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펴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벼지께 감사하라"(골 3:15-17)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인가? 

새 생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의 우편에 앉。배신 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3:1 참조)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깨 여러분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히늘의 것인지요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인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난 그리 
스도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신자의 
口쁨을 생생하게 묘λ패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리를볼수없느니라!' (요 3:3). 거듭난새 생명의 마음은과연무엇입니깨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미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합니다 그리 

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미음을 

주장하게 하라평강을 위하여 너희가한몸으로부르심을쨌나니 또한너희는감사 
i보 X까 되라'(15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장하게 하라 입니다 새 생 

명을 소유한 신자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떼려야 

펠 수 없는 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햄l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전 
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갚이 사랑하신다는 사 
실을꼭일이야만합니다 이런확신이 있을때 여러분은지혜롭게 행동할수있고용 
기를 낼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여러분께 가져다줍니다. 또 이런 확신은 여러분께 참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여러분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힌-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 
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이 많고 가정이 평안하고 일이 잘되어서 누리는 평강 

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축복을 탐하여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순종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 
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누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리스도 
의 평강을가지고태어나는사람은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믿음과순종 
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회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회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 
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 세상이 주는 평강 
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것을 너회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효L이라 세상에서는 너희 
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오늘날 너 
무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 
칩니다 명예， 자녀들， 경제적인 성공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십 
자가는 감추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축복 
들이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의 것들이 너무나중요하게 보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말합니다. “그러므로우 
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잎F아 하나님으 
로 더불어 화평을누리자 ” 하나님의 평강은오직 예수그리스도를통해서만옴니다 

하나님의 말씀01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리스 
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 
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OJo하고~'(16절). 하나님의 

갱성판목사 

말씀은 신자의 口l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설명하고， 데살로니 

가후서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 

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 

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체적으로 평강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 
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것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결 

케 하며 예수님이 거o-}실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口}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오벼1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늘날 내가 네게 명히는 이 말씀을 너는 미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 

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η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할수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항 

상 이 세상 것들로 기득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대로 행히는 사람들에게 

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여러분은 세속적 
인 대회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 
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딩후 3:1히. 

말도 행동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개 

거듭난새 생명을소유한신자의 마음속에는마땅히 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 

지께 감사하라!'(17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 

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밀L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 
다 하나님께로 니아가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만 들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서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권세 있는 것 
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히-지 않으면 결 
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행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힘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갚은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 러분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7)-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신자들의 아벼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써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λl를 드리십시 
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口념을 다하여 주께 승F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일을하든지 다하나님의 영광을위 
하여 하십시오(고전 10:31 참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 
지 하나님께 항상감사히는 것은그리스도인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엠 5:20 참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비-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위엣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하나님을 위한특별한장소를 여러분 안에 마련하십시오. 하 
나님의 평깅}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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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 

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 

3:3).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본문에서는 그리스 
도를 믿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함께 언급하고 있 

-.11_11 .. 1I1 -..l1 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 
카*애Äl 재며 l í::i-rVI 넙 o o l 다. 그러나동시에 그리스도와함께 생명을가지고 

I 있는사람들이다. 이 생명이 지금은감추어져 있다. 
(골 3:3) I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찾을 수 없고 또 해칠 

귀한것이다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비록 지금은 감추어 

져 있으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이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란다. 

이 생명은 마치 받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귀하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 

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 13:44).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저 영원한 생명 

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인가?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삶이다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 
죄하고 미워핸 삶을 산다(히 11:6,7).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 

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다(골 2:12). 그러므 

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 

의의삶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져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의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 

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이 얼마 

나 놀라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공로도 없었지만 예수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 

리에게 이러한 의의 삶을주시기를원하신다. 이러한삶에는관심도 없는사람들은자기 배 
를신으로섬기는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즐거운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와 찬미와 즐거웅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전에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며 만족을 몰랐지만 이제는 시와 찬미 
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엠 5:19,20). 우리 
의 삶이 이처럼 감추어진 삶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의 삶과 행복이어야 한다. 

열매를맺는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삶을 살게 될 때 ，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내가 진실 
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끼요 12:24,25).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자기를 드러내지 않 

고 철저히 죽는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결국은 ‘많은 열매’ 를 맺는다. 참으로 놀랍고 
도 놀랍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무궁무진하게 열 

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쇠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갈 5:22-24). 

보이지않는삶이다 

여러분。l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십자가만0] 증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사랑하사나를 위하여 자기 몽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믿 
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자신을 감추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 91:1). 우리의 신 
앙과삶도 이와같기를바란다. 이러할 때，주님이 다시 오시는그날에 우리의 생명도 영 
광 중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골 3:4). 그 날이 올 때까지 감추어진 삶을 살자. 그 

리스도안에서! 

장로힐렴 

복음 들고 땅골까II JI라라 

김창국 
(잠로，사랑부장) 

선교지를 선정하고도 팀원 구성이 안 되어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기도해야 했다. 유난히도 무럽던 올 여름에 약 100여일의 준비기간을 가 

지면서 팀원이 10명으로충원되었고은혜 가운데 선교지로출발하게 되 

었다. 막상 출발의 기점에 서니 형언키 어려운 설렘과 함께 영적 싸웅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우리 팀을 주님의 전폭적인 은 

혜의 손길에 부탁드리고 목적지로 향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던 그 땅! 모든 것들이 정겨움으로 다가왔다. 꿈속에서도 그리 

던 선교의 땅! 장시간의 피곤한 여정이었건만 그곳에서의 첫날 밤， 나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교제하였다. 

두 번째 사역지인 집시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당해보는 두려움과 공포 

감이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얽매어 놓았다.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 찬양 
팀들의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도 그들에게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전도지를 주고나니 복음을 전하였으 
니 먹을 것을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는 그들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뻗쳐 

오고 있었다.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서 돈과 선물만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몹시 위축되었으며 참담했다. 초라해 

진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 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어두움의 영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 무엇을 찾아 방황하는 
지? 방향도 모르는 채 흘러가는 인생들을 생각할수록 더욱 불쌍한 마음과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다른 마을에서의 사역은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평온한 현지 농촌의 분위기와 주민들은 우리들을 

반기듯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찬양을 하게 했 
다. 과일 ， 음료수와 먹을 것들로 우리들의 상함을 위로하는 듯 사랑의 온 

정을 베풀어 주었다. 생각하건대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 사랑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평가회 시 
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으시는 성 

령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시간이었다. 모든 대원들은 영육 간 피곤 
하여진 심령을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케 하시는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서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 뜨겁게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하며 온전한 
주님의 사랑안에서 서로하나가되었다.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문제의 집시 촌을 방문 
하여 선교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마을로 향하는 통안 우리 마음은 
찬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 
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기를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내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어 
서 거칠고 난폭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롭게 전의를 가다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웅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마을에 진입하여 준 
비한 찬양을 전심으로 소리 높여 한 곡 한 곡 불렀다. 그러는 사이 험상 
꽃게 일그러져 있던 표정들이 조금씩 풀리더니 환한 웃음이 그들의 얼굴 
에 떠올랐다. 한 곡의 찬양이 끝나면 박수까지 터져 나오는 분위기를 놓 

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곧바로 전도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사역지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쌓였 

던 웅어리 같은 패배감의 무거움에서 해방되어 밝은 기분으로 승리하신 
주님께 찬송을 불렀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을 지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사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힌 강팍한 심령틀을 녹여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전 
도의 돌파구를 가르쳐주신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 
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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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모든 명광과 찬송을l 

지난 8일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팀이 비교적 일찍 구성되어 주일 모임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아서였는지， 팀원들이 큰 마찰 없이 은혜롭 

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역지에서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운전기사는 이전에 우리가 예약했던 운전기사보다 우리 팀 

의 사역지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진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 

할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전기사를통해 하나님의 섬세함을느낄 수 있 

었다 

사역 초반에는 현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좀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복음만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전도의 미 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입술의 부족함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이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다. 외국인 

이 더듬거리며 전하는 간결한 복음의 내용이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방법이라니，정말믿지 않는사람들이 보기에는어리석은방법일 것이다. 하지만믿 

는 우리들에게는 그 미 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사역 중한노부부와젊은청년 한명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어떤노부부께 복음 

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자손도 없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생애 

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고 천국에서의 영 

원한삶에 대한소망이 생겼다. 그노부부의 모습을통해 하나님의 나라가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7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세상 것에， 육체의 일에 너무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다시 한 

국으로 되돌아가서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이겠지만 복음 안에서 진정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한번은 어떤 청년이 우리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길 간절히 바랐다. 그 집 

에 들어갔더니 안에는 그의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다. 그 청년이 우리 

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랐던 이유는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식구들 

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 

을 전해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 청년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완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청년의 바람대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임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의 사역지 곳곳에 내려졌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하나 

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계획과 일하심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미쁘시고 의 

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번 사역을통해 다시 한번 이 온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았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돌린다! 

아버자의 마음을 안고 

안복남(정년1 부) 

올해 두 번째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수없이 모여 기도와 언어공부 

를 했지만 정작 떠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두려움을 가지고 선교지 

에 도착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우기여서 습도가 굉장히 높아 몽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도주신사명을기억하며 하루하루사역에 임했다. 몸은힘들었지만 
전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 

었다 

순수하게 우리들을 받아주는 현지의 영흔들은 참으로 귀했고 복음을 믿겠다는 다 
짐 어린 대답은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었다. 분명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 

는 것이었다. 나의 입을 열어주시어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이는 분명 성령님이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선교지로 떠날 때 가졌던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 눈물이 북받쳤다.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보니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 
고 싶어도 교회가 너무 멸거나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교회에서 그 
나라로 더 많이 선교 가서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한다. 또 편안한 마음 
과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사람 
을 보았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다.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끄} 선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교를 다 
녀온 지금 더 많이 느끼 며 감사한다. 그곳에서 전도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일하는 
곳에서 떠오른다. 그들을 위해 순간순간 일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기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한다. 김기복 (집사， 직원팀) 

획깨와캄^1 
저처럼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등학교에 들어온 후 학업에 휘둘려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기도도 하 

지 않고 자꾸 주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명감보다는 이번 단기선교를 다녀오면 믿음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2주 정도 공부를 못할 것을 

생각하니 선교를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라는 생각 

도 들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선교지행 비행 

기에올랐습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행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생 

각보다 어렵지 않은 선교활동에 편안함마저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하는 한 영흔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피곤해도 쉽게 짜증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툰 언어로 전도를 시작했을 때 현지 사 

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한국어로 기도해주려고 

할 때 그들이 비웃는 듯한 느낌 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언어를 

좀 더 확실히 해둘 걸 그럼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벤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나 

의 잘못과 부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 
우니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도와달라’ 고， ‘함께 해달라’ 고 주님께 기도를 하니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 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지역의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웅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제 

대로 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영흔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려고했습니다. 

제 이익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에 바빠서 너무 부족했던 선교. 그들에게 좀 더 준 

비된말씀으로다가서지 못한 점이 너무미안했고그들을 떠나올 때 더 많은말씀과주 

님의 큰 사랑을 전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영혼을사랑하게 하시고그들에게 하나님을소개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 이 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귀한 그 영흔들을 구원하 
는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를 단순한 여 

행쯤으로 생각하고 미흡한 준비와 기도로 선교지로 떠난 점을 회개합니다. 주님 , 제 
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배우고 돌아옹 것을 느껍니다. 이들처럼 저도 구원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세요. 그 넓은 땅에서 저희들은 지극히 작은 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지역이 그 큰 나라의 복음 

의 중심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눠준 한장의 전도지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라는 씨앗이 길이 심겨져서 주님을 마 
음에 새기도록 해 주세요. 복음을 간직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 

다. 아벤 ” 강민희(고등부) 

* 이번 주에 줄알δ는 쉰교팀 “또한우리흥위하여 11도하퇴 

ll률홉 

11월 25일(목)~ 12월 2일(목) 영이부 김성호 

하나닝이 전도항 흘용 우리에'" 영어 주샤 

그리스도의 비빙용 방하메 하시 11흥 구하èr" 

(흥 4:3a) 

두근두근전교일가@ 하나남과동행하며 

나는 노방사역을 할 때에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이 꺼려졌다. 
내가기도를많이 하지 않고하나님께 의지하는마음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 처 
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많이 기도하 
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통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서 내내 기분이 좋았다. 
전도를 할 때 현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처 럼 전도지를 읽 
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사람도 전도지를 버 
리지 않고 끝까지 읽어주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참 좋 
았다. 숙소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전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도들었다. 
그런데 우리 팀의 운전기사가 한번 바뀌었다. 힌두교 골수분자들이 그에게 뭐 
라고 했는지， 그 말 때문에 겁을 먹었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운전기 
사로 바뀌었다. 나는 선교 중 처음의 운전기사를 전도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 
웠다. 하지만 바뀐 운전기사라도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진향(중등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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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불 지챔들엔겐 보댄는 펀지 

“나의 1f슨 길l을 오적l 그 1f o.f.시나 

니 그 1f 나를 Ef런ðf~/ 후대/슨 내1f 

정금맡이 Lf오리라’댐 23 :1이. 

봉 LH.음의 따스gf과 함께 잦o.f온 

꽂으l g뻔이 어느새 짙푸론 녹음으l 

시저를 지나오더니 어느덩 (JHUÆHÆH 
。。

o.f릉다운 빛할을 뽕내며 나무마다 저 

마다의 과슬l을 맺는 주수으/ 1{1절이 

도/있습니다. 아무도 없슨 목)..1슬l에서 혼자 눈물~111도 아고， 종리슨 운 t:J1벼 1f며 새벽을 

깨우 11도 아고 ， g} 오르지 않}는 모의고사 앙적에 한숭N어보고 그럼에도 주t' o./ 원아 
시는 쩔매를 유/ðl쩌 주딛 e}에서 비전을 ;}고 도전할 수 gl슨 훌무울 지ÃI/들의 모습들이 

얄마나뮤/한지요. 

l던여 동안 g들고 어려운 g도 잠 P/f/"/만 aμf므/ 찬gt을 옹를l 수 gI는 먼， 아나딛께 
서 선물로 주fl 기다림의 시깐 동eH게r~/길l아111 함께 째주겁11 때문 g' ~t~LI다. 

주수흘 앙둔 쓴깐， g던 동안 길I러주시고 보호째주fl 농부으/ 마음에 if)..f아슨 열매듬 

이 gl다면 그 쩔매으l 마음을 알고 gl는 농부슨 무적이나 11쁘지 암을 l1f요 ? 풀무울 엉제， 

자매 여러분 용부E/ 주수으l 쓴 밑을 기다리슨 열매와 같이， 아나는l이 11르시고 11두시는 

우리의 ~/ÆJ~' 1f문데 아나담이 그 때에 동앵ðf섰고， g}으로도 함께 하슬l 갯이라슨 맏음 
과 혹씬l 족에서 주는I g}에 듀l아111 쓰g 받슨 주딛의 열매1f 되~' 11도합니다. 

“내1f 확~/ðl노 니 ̂f망이나 상멍이나 전)..f틀이나 권세자들이나 연재 g이나 장래 g/OI 

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굉음이나 다론 아무 III조울이라도 우리흘 우리 주 그리스도 에수 

E}에 있는 아나딛E/ ̂ fÕ써서 끊을 4 없으 리라’Y홈 8:38,39) 

시힘의 킬과1f 우리를 아나딛므1 )..f릉때)..1 끊음 수 없습니다. 0.1립고 g든 운Zf 우리1f 

붙Z씻떤 아나는17I11서 여러분으/ ~/상 및 1f운데 링코 그 잡은 슨을 울지 암으길I 갑니다. 

아나딩으/ 잡은 쓴 의지ðf여 두려외아11나 조조때지지 앙고 당대gf으로 나o.f~f).. 1다. 링과 

까지도 온전m 주는17I11 맡겨드리며 더 나아1f 우리으/ 삶의 준만들마저 주는17I11 떤tl할 수 
gl슨 지ÃII들이 도l및 11도합니다. 

훌무볼 여러분， 절대 두려밍아11나 염려ðf;r;1 0.써요. 지긍까지 여러분을 유l때 렁에서 

11도로 동역(JH 준 여러분의 1f족， 죠l듀들， 그리고 전배들 0.1 fi응을 맞지 U써요 . 그리고 

무셋보다도 1f장 큰 중보자 되시슨 얘수그리스도1f 여러분과 함께 함을 맞지 U써요 . o.{ 

러분으/ 삶의 준깐마다 에수는l이 나와 g}떼 아진다는 올라운 죽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 

및 11도할111요. 풀무불 g때/서， 주는l e}에서 따이~' g'LI다l 

이형남， 박민준 (대학부) 

• ，풀무불’ 은 대학부에서 잉시를준비하는지체들의모잉g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전 유치부에서는 성경퀴즈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여러 날 동안 
선생님께서 나누어주신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퀴즈대회가 열리는 날 
이었어요. 사회자선생님이 몇 문제를내셨는데 유치부 친구들은공부를 열심히 했 
는지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또 문제를 내셨어요 잘 듣 
고 맞으면 O쪽으로， 틀린다고 생각종}는 사람은 X쪽으로 웅직이라고 하셨어요. “예 
수님께서는보리먹 4개와물고기 2마리로오천 명을 먹이셨다”라는문제였어요. 그 
런데 친구들은 전부 O쪽으로 가는 거 였어요. 나는 ‘이상하다 물고기는 분명 5마리 
인데 ... ’ 라고 생각하고는 X쪽에 우리 반 친구 한 명과 같이 서 있었어요. 
나는자신 있었지만그래도 떨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7 드디 

어 선생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은 X입니다” “와! 
신난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 정답을 맞추고 나니 정말 
기쨌어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 
고 성경 이야기대회도 하니 참 좋아요. 앞으로도 성경 말씀 
을 열심히 읽고 잘 배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에게 예 
수님을 잘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김지윤(유치부) 

gl음은 뜬깨질학고뻐l솟학한 

gl음은 교회결 다녀附J，쌍0댄다 
~lij질은 대학늘로‘떼야채 한 중 한 줄 쌓아진다 
그러고 걷l음흘 많0，] 설}으연 6따닝와 종랙 얘펙 까χl로 쓰잉f을 받을수펴다 ν 
뜨개질도 줄이 많? 쉐。l연 목도리냐 스위]Ei ’등등 역머 까샘 사용할 수 찌다l 

폭 비훗한엠은. ，. “ ’ r 

힌음을생^]f훤요연 샤4되끼l 못활지。lfFi 
프lij 질도 다음어l 핸딴]\ 라파작꾸 이루연/완성뛰지 않아선숙f가 없반 

이런 젠] ，님!윗하다 a , } Y * ” ￡ ‘* 

맏음응 보이지 않^l만 ... 

“gl음이 보이지는 않지안 맏응을 한 줄 한 줄 쌓아 

학Lj-닝메 쓰잉 받는 사람。l 핑시다1" 

창 11쁜 

f 

보 
1 

lH 복앨서l 

ß 0/ 세상운 요 란하Lf LfI of응운 을 펀하cf 

뮤츄~/ 뜬 준행하L/ 장 7/쁜 흰 내 흰일/세 
0/ 세상운 슬 번하고 함반한 일/ 장 많3.. Lf 

츄 걷혀'/~f ";,/f7jtfL/ 장 7/혼 후 Lκ 흰 걷/세 
운7../~/ 순 몽훔 [[floν f/렬한 순 걷 밝F하，<.f 
xf f7성문 효 7{/tfL/ 장 7/쁜 흰 내 흰 일/세 
대 of응.í1f 대 er혼 0/ 요든 후 2/ lf dfE/고 
츄 걷t.t/효 성 켈하L{ 장 7{쁜 흰 Lκ 흰 일/세 
0/ 운7../~/ 흰란보 cf 7../렁한 흰 더 종3.. L/ 

대 gfEf 등 cf 합강01 저 전f1만 향해 7f디VPJ 

01다정(소년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주 예수님께서 건지사그 넓은품에 다시 품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영원토 
록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은 날로 더욱 귀할 수밖 
에없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면 그 기쁨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 
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나는할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내가회개할수 있다 
고 할 때 나의 안에는 나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긍홀하심만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미 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 
막가운데 늘헤매고다녔습니다 이런 미련한우리 인쟁을사랑의 예수님께서 생명 
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십자 
가에 높이 달려 그 아픔을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죄인 
을 완전케 하시고 내 맘속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톰과 맘을 흰눈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 
옵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습니다. 하지만 빛되신 주님이 저 본향 집 
을 향해가는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 ， \~ 
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나의 참 기쁜 복이십니다.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벤 
김성우(정년1부) 



주낀흥헌 

교피맘명 l 세기혹 

빼교회합빵 $.:ï1:퉁부 후림윷 싼나샤활빼l 

질풍노도， 이유 없는 반앙， 꿈 ， 아집 ， 방왕 ， 실수 ， 목마 
름，사랑 .. . 

필자가 고등부시절을 외잉벼f며 떠올린 단어들이다. 다 

른 많은 분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랴 생각안다 멸 

자는 좌중우돌하던 이 시절 예수님을 떠났다 말씀을 통해 • 

배웠던 이상이 연실과 종돌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 온돈 

의 시절에 냐를 위애 기도하고 권언하며 사랑으로 다독여 

준 이들의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은 바로 이 시갚 고등부의 식구들을 만냐보았다 

-고등부 추및 예배시갇이 변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듯부 아새 춧에느 차야예배에 차서하느 하새도 마이 이스니다 . 그려데 이저 시가대 o I ., 0 0 "L L 。 口 끼 」 기 。 LD -. M 닙 

에는 고등부 순서를 모두 마쳐도 산앙예배 시간까지 오래 기다려야쨌습니다 아지만 바뀐 

시간대에서는 산양예배에 삼석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또 부모님과 암께 교외에 올수 있 

다는 상집도 있습니다 . 아직 안성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차차 좋아지리랴 봅니다 ” 백용신 

Ef수잉사(옹무처장) 

l여1선에 예배 시간을 변경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줄석률이 저죠쨌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도 그령지 않을까 많이 걱성쨌습니다 아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오이려 많이 

울석oH서 기뽑니다 ” 서은숙(반 선생님) 

‘박생의 입상에서 기존에 일씩 나왔던 아이들은 큰 변확를 느끼지 못압니다 다만 예배 

를 마치고 악원에 가는 신구들이 임들어밥니다 이선에 늦삼 자는 선구들도 냐올 수 있어 

서 좋은 섬도 있습니다 . 아지만 시간에 여유가 생겨도 늦는 사람이 여선이 있어 아쉽습니 

다 깅예진(여부외장l 

‘연재 우리교회에는 고등악생이지만 고등부에 삼여하지 않고 본당에서 주일오선 예배맏 

드리고 돌아가는 악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배시간을 변경안 것은 이련 악생들이 고등부 
로 도아오느 계기가 되 수 이다고 새가아니다 이보시 아수지사(부가j M ,--- Oì t:t 1 1 . -, ...... t..: L: 1 t::I " / 1 I 

-새로운 진큐들은 추로 어떻게 전도하는지요 ? 

“저는 친구들을 선도알 때 먹을 것을 사준다고애서 교외로 데리고 옵니다 그령게 해서 

얼마 전 선구 안영을 데리고 왔는데 요즙은 잘 냐오지 않아 얀타깝습니다 ” 윤용상(납부외 
7. t) 
。

“저는 상71 결석 선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상기적으로 

앤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지속석인 연략을 쥐압니다 ” 

김예진(여부외장l 

-고등부에는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있다고 들었읍 

니다. 소개해주세요. 

“여어서겨부 저도부 서그부 펴지부 차야서교부 
。 o 0 1 , L-- 1 I 。 기 L ’ 1 

￠ 다음주을l 잔숭 

Ãf.절에 폼바람 불어 gl고 (305쟁 

“가정” 에 관한 찬송 중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찬송이다. 이는 1967년 전영 

택 목λ까 작시했고， 구두희 교수가 작곡했다. 작시자는 이 찬송에서 크리스천 

가정의 즐거움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묘사하여 지상의 낙원임을 노래했고， 예수 
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것을 노래한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이다. 
1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스l 가정이 즐거운 동산잉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도/시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시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데 았다 그래서 후럼을 통해서 잉마누 

얼1(.하나님 우리와 함께 겨/시대 되시는 주님만 심기고 살 때 복되고 즐거운 하 

루하루가 겨/속된다는 것을 E앙한다 

2절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시랑하며 돌보아주고 형제자매들은 사랑으로 뭉쳐서 동거 
동락하니 비록 초라한 초가에서 살망정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다 

3절은 λf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의 식큐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 

며 즐길 때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한방하고 있다 바로 이곳이 

낙원이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고 온 가족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찬양을 통 

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추수의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힘 있게 찬양 

하자. (찬앙위원회) 

미디어선교부 ， 악원선도부， 몽사부， 예본산앙대 둥이 있 

습니다 특이 악원선도는 각 악교에 악생 반영을 선부상 
으로 세입 선도하도록 아고 있습니다 액옹선 안수잉사 

-자유흥게 성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때추서l요. 

“고둥부 장기결석자들 웅에는 부모님은 교외에 줄석아 

시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 
01 아이득 무제로 치부아지 마고 부모니께서 저곡저으로 

2 1:. ’ E ’ 口 ’ 
아이들을 권변해 추섰으연 압니다 강미껑r반 선생님 l 

“실제석으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주임에 자녀를 악원에 보내야아기 때문에 고등부에 보 

내기 임들다고 아시고 ， 악생들도 부모님 때문에 악원에 가야안다고 말압니다 . 삼 안타깝 

습니다 서은숙r반 선생낭) 
“저느 여재 고드하교 교사이기도하고 자녁의 대아이시르 겨어아기도 해스니다 . 우리나 

기닙르。디 디 ’ 

랴 부모님 중에 자녁의 입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도 마사 혀시이 다치자 마으 가드으 겨어스니다 하지마 그리스도이이 지저 바라보아야 

LDL 202 11M 디 'L 

힐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았으언 압니다 . 교외 차원에서도 교외의 식분자들이 이련 

부분에서 본을 보여 자녁들을 양육쨌으면 압니다 ” 큐재완띠댁장로 r부장l 

-하차시처 고드부 고도체에 이느 거이 왜 증요하지 마쓰δ#4세요 . 
00'" "M L.. .Á .~. 0 ’ 

“주일 여|배맏 드리먼 성도간의 교제가 없지만 고등부에 오연 또래만의 신앙석 공갑대가 

있습니다 이를 통애 서로 배우고 느끼며 성장안다고 생각밥니다 ” 윤용성( 남부와장l 

“중등부까지는 각 악년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고등부에서는 모든 악년이 암께 모이기 때 
문에 선후배 판계가 있어서 이를 통해 신앙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 깅예gl f여부와장j 

‘반별 공과를 통해 설교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김대웅 얀잉사 
(교무처장) 

‘고등부 때처렴 본란스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말 중요밥니다 이를 위해 

교외의 모든 성도들께 사랑의 권연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미껑(반선생낭 ) 

-그림 고등부에 잡석하짙 원하는 악생들을 위때 바뀐 예배 시간과 그 외 시간 

얄킹을 말씀해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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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암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선 q시 30분에서 11시로 

바꿔었습니다. 이후 12시 20분부터 50분 동안 분 

반공부를 하고 오우 1시 10분부터 모임별로 국수 

를 먹습니다 . 섬십식사 우 소그룹별 모임을 갖고 
오우 3시 추일 5부 예배를 드립 니다 고등부에는 

성도의 냐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방왕하는 신구들 

고등부로 오세요 백용선 안수잉사 
( 펀짚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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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2부 

청년2부 

청년2부 

청년2부 

청년2부 

청년2부 

장년2부 

청년2부 

외선부 

외선부 

외선부 

외선부 

인도자 

임현덕(1) 

이창순(4) 

한기희(4) 

권영주(13) 

권영주(13) 

오숙희(1) 

이진규(6) 

이진규(6) 

이승계 (1) 

김명자(12) 

박찬옥(12) 

오철용(15) 

오철용(15) 

오철용(1 5) 

번호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성명 

임추하 

유점쟁 

김얘연 

유지선 

강하정 

박경애 

박성혜 

정회윤 

이유나 

박인숙 

정애경 

차광순 

최현정 

박미란 

교구 소속부서 

19 

19 

18 

19 

19 

13 

19 

19 

4 

5 

8 

19 

19 

외선부 

장년1부 

장년1부 

청년1부 

대학부 

장년1부 

청년1부 

청년2부 

대학부 

장년2부 

청년2부 

장년1부 

대학부 

대학부 

인도자 

오철용(15) 

오철용(15) 

김순이(17) 

전계식(7) 

임신실(10) 

강석화(15) 

강석화(15) 

이혁 (14) 

이미주(4) 

이연순(5) 

박유진(19) 

석귀수(13) 

석귀수(13)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제812호 주민흥현 

교뼈쇼석 

@) 2004년 11월 21 일 

훌웰충현 7때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집 

으로 성령의 도구로만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때마다십자가복음만전하는통 

로가되게하소서. 

a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담대히 선포되게 하시 

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öj 천국복음을 확 

신하며 그복음을자링하게 하소서 

1m 20051건도 단기선교 계획과 αITC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히소 
서 

댁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모든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 

가를 더 깊이 앨}가며 은혜 앤l서 자라 

게하소서. 

딩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 

매를맺게 5남서. 

a 모든새기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자라게하ξ서 

13:00 갈헐리홀 

2. 박정진 군 (박현식 성도， 김순임 권사의 아들， 8교귀와 양세은 양 (양 
귀만 타교집사， 민남식 타교집사의 딸， 19교구) / 낀일(토) 14:00 향군 

회관 연리지 예식흘 l층 연리지흘(8호선 ， 2호선 잠실역 7번 출구) 

3. 주영신 군 (주중희 성도， 성춘순 권사의 아들， 5교구)와 김지홍앙 (김 

용만 씨， 홍정자 씨의 딸) / 27일(토) 14:00 상제리제웨딩흘 10 3& 
없lO3 

4. 신원준 군 (신중식 안수집사， 고춘대 권사의 아들， 15교구)와 박지영 
양 (박경훈 장로， 안병순 권사의 딸， 타교회) / 27일(토)17:30 주님의 
교회(송파구 잠실동 정신여고 중강당，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5. 김성국 군 (김학봉 집사， 김인숙 집사의 아들， 3교귀와 곽종선 양 (곽 

원기 씨， 홍순식 씨의 딸) /27일(토) 12:00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 

금흘 

모임 

각 부서 예배묘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음흥에|론 및 7171조ξ법 

에 대해 교육합니다 관계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영실에 구 

비된 신정서를 작성히여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많은 

침여바랍니다 

·음양이론및실기교육 

김순애 권사 이종광 성도， 이유선 성도의 모친 ， 12교구 공덕구역/11 

일별세 ， 13일장례 
2 정형모씨 정영자집사의 부친，장세기 집사의 장인 ， 4교구장원2구역 

/16일 별세 ， 18일 장례 
3. 황씨동 타교권사 안동희 집사의 모친， 조옥희 집사의 시모， 18교구 동 

천2구역/ 16일 별세 ， 18일 장례 

4. 양인열 성도 김정순 은퇴권사의 아들， 16교구 비산구역/17일 별세 ， 

19일장례 

5. 모순여 씨 김영조 성도의 모친， 양미순 성도의 시모， 17교구 신홍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 24일(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 영아부실 

별세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5:30"'6:45 
교육장소 · 본당 5층 음영실 

호
 』

켜
 르 

1. 01정준 군 (이병선 안수집사， 이숭자 집사의 아들， 웰셔그래이스 교 

회)와 임지영 양 (임철남 씨， 김충회 타교집사의 딸， 1교구) / 26일(금)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22(월) I 23(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임무천 | 여국근/박종철 
28(주일) 

정충신/신동자 

27(토) 

나광영/윤인숙 

26(금) 

정진호/이승득 

25(목) 

안창덕/이상해 

24(수) 

김교성/장철규 
lN.]톨굉E톨ru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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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나의 감사 (용 2:1-9) 김성관 목사 

소망으로구원을 얻었으며 (롬 8:18-25) 융수일 목사 

고광환목사 

새 생명의 본질 (골3: 15-17) 최성규목사 

새 생명의 본질 (골3: 15-17) 김성관목사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7) 김성관 목사 

새 생명의 본질 (골 3: 15-1끼 김교성 목사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끼 이재영 목사 

자유인 (롬 6:15-23) 장 훈 목사 

예배담당 안내 (11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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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천사의 노래 대산나찬양대) 

주는나의 참 친구 (실로암찬양대) 

제7회충현찬양의밤 

〈예배전찬양〉 

공중에 나는새를보라외/소프라노김소연(전임독창자) 

넓은들에 익은곡식 외/표라노김소연(전임독창자) 

협7운밝은길0] 외/소프라노류숭연(아멘 찬O빼 솔로0]스트) 

선한목자되신우리 주 외쩨너 유종훈(멤엘찬양대 솔로이스틴 

현악중주/벤엘&고등부 연합찬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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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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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김영훈 여국근 
중등1부 중등영 

정진호 김용덕 
칭년1부 3교구 

장 훈 임현덕 
7교구 1 7.교구 

안치원 이태복 
10교구 소밍부 

조규호 최성규 
14교구 12교구 

김준회 윤수일 
8교구 초등부 

l 우|임목사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영길 
λ마날지 
~OT。

김광남 
긴축위원징 

R
，

지
。
 

셔

1
 

”잔
뼈
 운
 

오
빠
 
‘
정
 
차신득 
셰1교육위원정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이창호 
기획위원 

임무천 
16.교구징 

김은호 
교구위원징 

훈
평
 
길
댐
 

이
一n 
DT

N” 

이
↑
쩌
야
 쳐
「W
깨
 

· 시무장로 

엄필성 
의료선교부징 

김종구 
종현기도원깅 

김의철 
2교구징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l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에)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매)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진홍용 
행징위원징 

한송규 
진도훈련부징 

안동현 
셰7f족등록부징 

이갑재 
기획위원 

황영일 
교육2부g 

김단용 
딩회부서기 

안종욱 
깅A써원 

이정우 
핸3부정 

석
쐐
 
렬
썽
 
수

뿜
 

샘
빼
깨
 
쩌
않
쐐
 
쩌m뼈
뾰
 김연식 

18교구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회 
9교구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9.교구 

전은희 
16.교구 

이복순 
19교구 

윤인숙 
3교구 

김말자 
6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회 
15교구 

· 여전도사 

정연회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욕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9교구 

한성임 
13.교구 

빠m
 뼈π
 

; 
2 배「

 짧
 

박홍규 권영옹 조종환 
깅써원징 세1펙뽑부정 제2교육위원징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관리부장 10.교구정 15.교댐 

장철환 
11교댐 

강철형 
. 18교구정 

함철주 
i렘E때부징 

수
찜
 
인

맹
 

형

이
페
 계
뿜
 

이

샌
 
이

뻔
 

고제숭 
6교구정 

김숭곤 
틱이부잉 

원웅철 
1낌구정 

신상수 
14교구정 

최융덕 
선교위원 

김환기 
9교구징 

김구형 
예3교뿜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정청길 
예뼈위원 

이달옥 
째정위원 

김영달 
봉A쩨원징 

황의만 
예배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구장 

장 소 

제2교육관 2층 

교육관 507호 

교육관 407호 

교육관 307호 

갈헐리훌 

복지관지하I충 

교육관207호 

교육판 102호 

갈렬리훌， 에다니훌 

교육관 107호 

충현복지관 

아 멘 훌 

시 간 

오후12:00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 2:30 

오후12 : 15 

오전 11 :00 

오전 9:00(학생) 

오후 I :OO(성인) 

오전 9:따오후 2:00 

l 오전 9: 1511오후 12’ 15 

주간교육 

주간교육 

오전 11:00 

구분 

청년 2 부 

장년 l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소앙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부 

새가족양육부 

충현어린이집 

정신장애인교육 

국내외국인선교부 

교육관 110호 

A ... 장 

교육관 201호 

제2교육관 l충 

교육관 307호 

교육관 407호 

교육관 507호 

교육관 301호 

교육관 40 1호 

교육관 501호 

제2교육관 4충 

제2교육관 4충 

치1 2교육관 4충 

시 간 

I 오전 9:00 
11 오전11 :00 

오전10:50 

오전 1 0:50 

오전10:30 

오전10‘30 

오전10’ 30 

오전 9:00 

오전 9:00 

오전 9 :00 

오전 1 1 :00 

토， 오후 2:00 

토， 오후 5:30 

구분 

영야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둥부 

소년부 

중둥 1 부 

중퉁 2 부 

중둥 3 부 

고 τ 부 

대학 부 

청년 l 부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앙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지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 

김창국 
A빙부g 

김연근 
기브리뿔양I~ 

안석현 
5교구정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맴까g뺨댐 

융석민 
밸루빼잉대g 

김중선 
8교구징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 영어， 중국어，일본어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억됩니다， 

SimJtt1M없JS 때빼00nsÍ1 8멍엄1， αinese， 펴며nesear삐 S빙n 벼ng떠ge are aVaJ녕beat the 티evenO’ α엉<W，α뼈 않vice， 
때 SIi 벼어<an， lli1ese, Mongc뼈n， Russian, Hir잉i ， 때 Inc앙1eSian are aJso availabe at the one 0’ ck썼<Wr:dψ 앓뼈 


